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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층 재취업 결정요인과 재취업 고용의 질에 한 연구:

남녀 차이를 심으로*

김 미 희† 탁 진 국 한 태 한 석 유 태 용

운 학교 산업심리학과

본 연구는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등과 같은 인구통계 인 변인들이 재취업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 성별에 따른 재취업여부와 재취업 고용의 질에 해서 알아보는

데 목 이 있다. 이를 해 실직한지 2개월 이내의 장년층 실직자들(1539명)의 심리사회

요인을 측정하고(T1), 1년 후 이들 959명의 재취업 실태를 조사하 다. 연구결과 재취업고

용형태와 임 수 측요인에서 성별과 이 직장 특성이 재취업자의 고용형태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 직장이 비정규직일수록, 임 수 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으로 재취업할 확률이 높고 성별에 의해 낮은 고용의 질이 지속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재취업 성공과 실패에 따른 심리 반응(불안, 우울, 신체화, 정신건강, 자존감)에 있어

서는, 재취업자들보다는 취업에 성공했다가 다시 실직을 경험한 사람들과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불안수 과 우울, 신체화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건강과 자존

감에 있어서는 재취업자들이 실직자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취업

실패로 인한 좌 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

한 연구결과를 토 로 연구의 의의와 시사 제한 에 해 논의하 다. 앞으로 실업자의

안정 인 고용형태로의 재취업을 도모하기 해서는 성과 연령에 의한 차별 지와 재취업에

련된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장년층 실직자, 여성실직자, 재취업, 비정규직, 재취업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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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는 최근까지 경제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이 도산

하 고, 구조조정, 인수 합병으로 실업자가

량으로 양산되고 있다. 이 같은 량해고

상은 특히 리자 을 포함한 많은 수의

․장년층 근로자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정년 이 에 조기 퇴직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

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연령 한 더욱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한겨 , 2006년 7월 6

일).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년기는 다른 생애주

기에 비하여 비교 경제 으로 안정되며, 자

녀들의 성장으로 인한 양육부담도 감소하게

되는 시기이다. 반면에 노화와 신체 생리

인 변화를 겪게 되며, 입시 진로문제 등으

로 인해 자녀세 와 갈등이 커지고 직장으로

부터의 은퇴로 경제 인 재 응을 해야 하는

등 심리 정서 갈등을 경험하는 어려운 시

기이기도 하다. 부분의 학자들은 년기가

성인기 발달과정에 있어 결정 시기이고,

내․외 변화와 련된 많은 당면 문제들이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어(왕석순, 서병숙, 1995)

년기가 인생주기에 있어서 요한 발달단계

임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 이후부터 OECD 회원국들은 최근

의 ․장년층의 실직문제에 응하여 다양한

고용 책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재취

업에 한 연구는 매우 제한 으로 이루어져

왔다. 비록 최근 청년실업에 한 문제와 이

에 한 심증가로 인해, 산업심리학분야에

서 한 실업에 한 심을 갖기 시작했으나,

이들 연구의 연구 상으로 주로 청년층을

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들의

결과를 장년층에 직 으로 입하여 해석

하기에는 매우 제한 이다.

일반 으로 실직연구의 부분은 재취업을

최종 결과로 보고 재취업 후에 발생되는 2차

인 문제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

았다. 하지만 일부 실직 연구에 따르면 불만

족스럽고, 불완 한 재취업은 실직 상태를 지

속하는 사람들보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비슷

하다는 결과가 나왔다(O'Brien & Feather, 1990,

1992). 한 해고되었던 사람들의 취업경로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불완 고용의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즉 이 보다 낮은 보

수를 받고 자신이 보유한 능력보다 낮은 수

의 기술이 요구되는 일자리에 재취업한 사람

들은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나서게 되고,

재 하고 있는 일에 한 몰입수 이 낮았

다(Kaufman, 1982; Leana & Feldman, 1995;

Newman, 1988). 따라서 실직문제는 단순히 재

취업을 통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만족스런 재취업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결혼여

부, 학력 등과 같은 인구통계 인 요인들이

장년층의 재취업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를 알아보고, 성별에 따른 재취업여부와 재취

업 만족과 재취업 고용의 질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재취업에 성공여부에 따라 심리 반

응(불안, 신체화, 우울, 자존감, 강인성 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재취업의 결정요인

최근 노동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재취업 고

용형태의 결정요인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는데, 먼 강철희와 김교성(1999)은

재취업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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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성(여성), 가

구주 여부, 이 직장에서의 직종과 고용형태

등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직장에서 비교 안정된 작업환경

속에서 근무했던 실업자들이 보다 안정 인

형태의 직장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고, 불안

정 직종에 종사했던 실업자들은 다시 불안정

한 비정규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

났다. 실업 기간에 따라 재취업 고용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에 따르면(조용

, 1999), 단기실업에서는 안정취업의 확률이

높았으나 실업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불안정 취

업의 확률이 더 커질 수 있다.

실업자의 재취업형태와 고용형태에 한 연

구에서(김교성, 2005; 박수미, 2003)는 실업자

의 재취업과 고용형태에 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는 성, 연령, 교육수 등이었고 업종과

직종에 따라 고용형태는 상이한 결과를 보

다. 안주엽(2001)은 임 근로자의 재취업자 고

용형태를 분석하 는데 여성 비가구주일

경우 비정규직을 선택할 확률이 높고, 고학력

자일수록 정규직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말

하고 있다.

김학주와 우경숙(2004)의 연구에서도 성별,

연령, 교육수 , 가족 구성원 수 등의 인 자

본요인이 재취업 가능성에 통계 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재취업 가능성이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

며, 연령별로는 년층이 고령층에 비해 1.8배

높게 나타났다. 한 이 직장의 임 수 과

고용형태와 같은 노동시장 요인이 재취업가능

성에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

정에 기인한 고학력 근로자들의 량실업의

증가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일부 반 하고 있

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미(2005)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높을

수록 재취업이 잘 되지만 약 30세를 넘어서면

서부터는 재취업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고,

유아기의 자녀가 있을수록, 미혼에 비해 기혼

이, 이 직장 임 이 높을수록, 이 직장 사

업체 규모가 1～299인일수록 재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이 가구주일수

록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보험 수 과 같은 제도 특성은 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재취업 고용형태 결정요

인 분석결과를 요약해보면, 이 직장형태가

비정규직일수록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

났고 졸 이상일수록 사회보험을 받을수록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

다.

캐나다의 실업조사 자료를 이용한 이 직

장에서 상근직(full-time job)에 종사했다가 이직

한 근로자들을 상으로 한 재취업의 고용형

태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행한 McCall

(1997)은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비상근직

(part-time job)을 가질 확률이 높고, 실직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그리고 실직의 이유가 근무태만

으로 인한 해고인 경우 비상근직(part-time job)

에 재취업할 확률이 높으며, 근속년수와 교육

수 이 높은 경우에는 상근직(full-time job)을

가질 확률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 한

Fallic(1991)은 실직기간의 장기화는 실직자들의

생산성과 인 자본의 가치하락의 징표로서

그들에 한 직업제의는 차 어들고 그 결

과 사람들은 임 의 직업을 수용하는 경향

이 높음을 주장한다. 즉 실직을 당한 후 오랜

기간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심리학 분야에서의 재취업에 결정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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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에서는 실직자들의 구직 련요인(고용

몰입, 직업탐색 자기효능감, 경력계획, 구직명

확성), 사회경제 요인(경제 어려움, 노동시

장요구, 사회 자산, 재취업 제한요건, 정부

지원기 ), 심리 요인(성취욕구, 자아존 감,

낙 성)이 재취업 성공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가를 알아보았는데 실직자들의 구직재취업

성공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구

직강도, 고용몰입, 구직명확성, 직업탐색 자기

효능감 경력계획이었으며 사회 경제 요

인에 있어서는 노동시장요구, 사회 자산

직업탐색 제한 요건이었다(한 석, 안상수, 탁

진국, 유태용, 한태 , 남궁혜림, 이승덕, 김태

은, 최종길, 2005). 이는 실직자들이 자신이 재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 는 직무를 명확히 가

지고 있고 이를 해서 구직을 해 신문, 인

터넷 인맥을 찾거나 취업지원기 의 도움

을 받고자 하는 일련의 취업 련활동을 활발

하게 하며 자신이 찾고자 하는 직무에 련된

사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재취업에 성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상수, 한 석, 탁진국, 유태용, 한태 , 박

아, 김신해, 박량희(2005)는 남성실직자와 여

성실직자 비교를 통해 재취업 성공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는데, 고용몰입과 재

취업 제한 요건이 재취업 성공을 유의하게

측하는 요인임이 밝 졌다. 즉 고용몰입은 6

개월 후의 재취업 성공을 유의하게 언하

고, 재취업 제한 요건 지각 역시 재취업 성공

을 유의하게 부 으로 언하 다. 이 결과는

남성 실직자와 달리 여성실직자들의 성공 인

재취업을 측하는 고용몰입의 직 인 효과

뿐만 아니라 재취업 제한요건의 간 효과

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한 요소임을 시

사하고 있다. 여성들은 가정 내 주 수입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으며(Kasl & Cobb,

1979), 직업을 갖는 것이 여성의 삶에서 요

한 가치를 갖지 못하며(Warr & Parry, 1982),

실직 후 직장인에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

할 심을 이동할 가능성이 많다(Bartell &

Bartell, 1985)는 등의 이유 때문에 여성들이 남

성들보다 실직으로 인한 부정 향(불안, 신

체화, 우울, 정신건강)을 남성보다 게 경험

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재취업 고용의 질

재취업 고용의 질에 한 선행연구에서 재

취업의 질은 보통 재취업 만족, 재취업 성공,

혹은 불완 재취업을 통해 연구되어 왔다.

Winefield 등(1991)은 만족스런 고용집단을 구

분하기 해서 직무만족 척도를 사용하 고,

Wanberg 등(1995)의 연구에서는 재취업 질을

반 인 직무만족과 직업, 여, 상사, 동료

에 한 만족, 직무특성(기술다양성, 과업정체

성, 과업 요성, 자율성, 피드백)이라는 3가지

변인을 심으로 측정하 다. Saks와 Ashforth

(2002)의 연구에서는 재취업 질을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 정체성, 이직의도로 정의하

다.

재취업에 성공한 성인집단에 한 정신건

강, 생애만족, 낙 성의 해 집단비교연구에

따르면, 불만족스런 고용집단은 실직집단보다

생애만족, 낙 성의 평균값이 더 낮았다는 것

을 발견하 다. 재취업 질이 낮은 집단은 재

취업 질이 높은 집단보다 재취업 후 개인의

건강(신체화, 정신건강 생애만족)수 이 더

낮고, 심지어는 실업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

보다 더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개인들은

실직에 의한 심리 비용보다 부 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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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용함으로써 인해 발생되는 심리 비용

을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김태은,

탁진국, 2007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고용의 질 혹은 고용

안정성에 한 다각 인 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취업과 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임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가

기 한 가교(bridge)역할을 하고(류재우, 김재

홍, 2000), 비정규직 근로가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류기철(2000)은 이 직장

에서의 고용형태가 새 일자리에서의 고용형태

를 결정하는데 요한 향을 미치게 되어 이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 경우 다시 비

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큼을 제시하

다. 한 비정규직 근로의 경험이 미래의 임

에도 부정 인 효과를 래한다고 제시하면

서 비정규직 근로는 미래의 임 과도 련성

이 높은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의 고용은 정규직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임

과 조한 부가 여, 미비한 근로조건 등

낮은 고용형태로 특징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새로 취업한

직장이 정규직인지 아니면 비정규직인지에 따

라 고용의 질이 보장되는 정도가 무나도 다

른 것이 우리나라에서의 실이기 때문에 재

취업의 질이라는 것을 분석하고자 할 때 재취

업 고용의 형태는 핵심 인 부분이라고 생각

한다. 한 재취업의 임 수 역시 재취업

의 고용의 질을 보장하는데 요한 내용일 수

있다.

재호와 조문모의 연구(2001)는 일부 특성

을 갖는 임 노동자의 경우, 낮은 임 으로

인해 생활의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이들이 재취업을 하는 경우,

취업이 되었다하더라도 상당부분 자발 실업

에 노출되어 있는 등 지속 인 불안정을 경험

할 수 있다. 통 으로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한 고용을 경험하는 계층은 여성, 고령자, 장

애인 등의 취약한 인구계층에서 거론되었으며,

이들 계층에서 나타나는 고용불안정은 앞에서

언 한 기술 요소와 한 연 이 있다.

즉 이들은 변하는 기술변화에 하게

응할 수 있는 충분한 인 자원을 소유하지 못

한 계층이거나 인 자원의 개발을 해 투자

할 경제 기반을 가지지 못한 계층이다.

산업화된 사회는 가정과 사회구조를 크

게 변화시켰는데, 교육기회의 확 , 여성의 경

제활동 참여에 한 의식변화 등으로 미혼 여

성은 물론 기혼여성의 사회참여도 증가하게

되었다. 한 자녀양육기간의 감소, 소비수

의 향상으로 인한 교육비나 생활비의 증가,

노후 책마련 등의 경제 필요성과 자아실

욕구에 의해서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는 선진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스웨덴

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결혼 령기나

가임기에도 경제활동이 감소하지 않고 계속

증가하거나 유지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미혼

시기에는 취업이 증가하다가 결혼과 출산으로

감소하고 자녀양육이 다소 수월해지는 30

후반에는 서서히 증가하여 50세 후에 높은

취업률을 보이다가 55세 이후에는 퇴직 등의

이유로 취업률이 감소하는 형 인 M자형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년기에 취업률이 높아

지는 것은 과거에 제조업이나 단순노무직을

담당했던 미혼여성들이 사무직이나 서비스직

으로 이동하면서 이 자리에 육아부담이 감소

된 년기 여성으로 체되었기 때문이다(김

장호,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결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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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학력 등과 같은 인구통계 인 요인들이

재취업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

성별에 따른 재취업여부와 재취업 고용의 질

(재취업만족, 재취업의 질, 임 수 , 재취업고

용형태, 정신건강)에 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조사방법 조사 상자

본 연구는 2005년 2월～3월 두 달 동안에

주)인쿠르트에 회원등록을 한 30만 명을 상

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용하 다. 30만

명의 1차 조사당시(T1) 실직한지 2달 이하인

상만이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 다.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에게는 5,000원 상당의 문화상

품권을 보상으로 지 한다는 을 안내하여

연구 참여를 독려하 다. 1차 조사에 응답한 2

개월 미만의 실직자 1858명 에서 불성실 응

답자를 제외한 1539명을 상으로 1년 후(2006

년 2월～3월)에 이들의 재취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2차 조사(T2)를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

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1539명 에서 2차

설문조사에 참여해 사람은 978명이었고 이

재취업자는 664(12.3%)명, 순수미취업자는

118명(9.2%), 한번이라도 취업했다가 다시 실

직한 미취업자 103명(10.7%), 창업자 77(7.7%)

명이었다.

조사 도구

1차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구성은 총 228

문항으로 온라인에서 응답이 가능하도록 제작

되었다. 사용된 모든 척도들은 리커트 5 척

도(1 : 그 지 않다 ～ 5 : 매우 그

다) 수로 응답을 얻었으며, 각 척도별로 총

을 구한 다음 문항수를 나 평균 수를 분석

의 자료로 사용하 다. 각 척도별 문항수와

신뢰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실직에 한 반응

① 불안척도(한덕웅, 겸구, 탁진국, 이창

호, 이건효, 1993; Spielberg, Gorsuch & Lushene,

1970)는 20문항 5문항을 사용하 다. 신뢰

도는 α=.93이었다. ② 신체화 척도(한덕웅 등,

1993)는 8문항으로 신뢰도(α)는 .94 다. ③ 우

울척도(한덕웅 등, 1993; Radloff, 1977)는 5문항

으로 신뢰도는 .92 다. 이들 세 개의 척도는

모두 높을수록 부정 경험을 많이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④ 정신건강(신 균, 장재윤, 2003)

은 K-GHQ(Korean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의 30문항 12문항을 선택한 것으로 신뢰도

는 .87이었다. 수가 높을수록 건강하다는 의

미이다.

구직강도

구직강도(Wanberg et al., 2002)는 10문항이었

으며 신뢰도(α)는 .78이었다. 이 척도는 최 우

도 요인추출법과 사각회 (Oblimin)을 사용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에 합하지 않았

던 1개 문항(‘신문에서 구직 고를 찾아본다.’)

을 제외한 9개 문항이 두 개의 요인으로 묶

다. 제 1요인은 공식 구직활동이라 명명하

고, ‘취업 행 회사나 기 에 등록하고 자문

을 구한다’,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이력서

를 보내거나 지원서를 제출한다’, ‘구직을

해 인터넷을 검색한다.’ 등의 6개 문항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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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들 6개 문항의 신뢰도(α)는 .75 다.

제 2요인은 비공식 구직활동으로 명명하

고, ‘직장선택에 한 정보나 조언을 만한

사람에게 추천을 부탁한다.’, ‘친구들이나 친척

들의 자문을 구한다.’ 등 사회 네트워크를

이용한 구직활동을 나타내는 3개의 문항이 포

함되었다( 컨 , Tiziner et al., 2004; Wanberg

et al., 2000). 이들 3개 문항의 신뢰도(α)는 .72

다. 이들 각 수는 높을수록 구직강도가

높으며, 구직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심리 특성변인

① 처행동(김명언, 노연희, 1998)의 연구에

서 사용한 19문항 에 신뢰도에 부 인 향

을 주는 3문항을 제외하고 총 16문항으로 측

정하 다. 기능 처와 역기능 처의 2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각각의 신뢰도(α)

는 .77과 .70이었다. ② 귀인양식(김명언, 장재

윤, 조성호, 노연희, 2003)은 내부귀인 4문항

(능력, 노력, 기술부족, 업 달성)과 외부귀인

3문항(부실경 , 경기하락, 구조조정)을 사용하

다. 내부귀인과 외부귀인 문항의 신뢰도(α)

는 각각 .81과 .67이었다. ③ 고용몰입(Wanberg

et al., 2002)은 6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수

가 높을수록 몰입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

다. 신뢰도(α)는 .84 다. ④ 구직효능감은 김

명언 등(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JOB Ⅱ Survey

(Vinokur & Price, 1991)의 6문항을 사용하 다

( 컨 ,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나 자격

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뢰도(α)는 .85

다. ⑤ 자존감(Kanfer, Wanberg & Kantrowitz,

2001)은 8개 문항으로 측정하 으며, 신뢰도(α)

는 .79 다. ⑥ 생애만족척도(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는 5문항으로 이루어졌으

며, 신뢰도(α)는 .72로 나타났다. ⑦ 강인성척

도(이민규, 2000; Maddi, 2002)는 18문항 8문

항으로 측정하 으며, 신뢰도(α)는 .78로 나타

났다.

사회․경제 변인

① 재취업 제한요건은 Wanberg 등(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6문항 에 5문항( 컨 ,

‘일하는 동안 아이를 맡길 마땅한 곳이 없다.’)

과 본 연구자들이 자체 개발한 6문항( 컨 ,

‘학벌 때문에 재취업하기 힘들다.’)을 합하여

총 11문항으로 측정하 다. 수가 높을수록

재취업에 제한 요건을 많이 지각한다는 것이

다. 신뢰도(α)는 .72로 나타났다. ② 사회 지

지는 본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2문항으로 측

정하 으며, 높은 수는 사회 지지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α)는 .62로 나

타났다. ③ 사회 자산은 Wanberg 등(2002)의

연구에서 사용하 던 2문항으로 측정하 다.

신뢰도(α)는 .75 다. ④ 정부 지원에 한 기

는 본 연구자들이 자체 개발한 2문항으로

측정하 으며 높은 수는 정부의 한 높은

지원기 를 의미한다. 신뢰도(α)는 .84로 나타

났다. ⑤ 고용기회 지각은 Wanberg 등(2002)의

연구서 사용하 던 2문항으로 측정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고용기회가 다고 지각한다

는 것이다. 신뢰도(α)는 .52 다. ⑥ 경제 어

려움(Wanberg et al., 2002) 역시 2문항으로 측

정하 으며, 신뢰도(α)는 .72 다. 높은 수일

수록 경제 어려움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이

다. ⑦ 해고과정의 공정성 지각은 본 연구자

들이 자체 개발한 4문항으로 측정이 이루어졌

으며, 수가 높을수록 해고 차를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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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다는 것이다. 신뢰도(α)는 .68이었다.

2차 연구는 2006년 2월～3월까지 실시하

다. 1차 연구에 참가한 응답자들에게 2차 연

구에 참여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내 http://www.

bestcite.com/survey04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신의

취업상태와 일치하는 설문지 유형을 선택

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 다. 참가자들에

게는 조사 참여에 해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

하 다. 2차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취업

자, 실업자, 취업했다가 다시 재실업자, 창업

자 유형으로 나뉜다. 각 유형에 따른 설문지

구성은 1차 연구와 동일하나 취업자는 재취업

의 만족 8문항, 재취업의 질 11문항을 추가하

고, 창업자용 설문지에는 창업 만족 5문항

을 추가하 다.

재취업 만족과 재취업의 질

재취업 만족은 일반 으로 새로운 직무에

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만족수 을 나타내

는 것으로 새로 취업한 회사와 직무에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연구자가 새로

개발한 문항으로, ‘새 직장에서 재 내가 맡

고 있는 직무는 그 동안 내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이다’, ‘ 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그동안 내

가 가고 싶어 했던 회사이다’, ‘나는 이직을

자주 고려하고 있다’, ‘ 반 으로 내 직무에

만족한다’, ‘나는 향후 1년 이내에 이직을 고

려하고 있다’, ‘나는 반 으로 이곳에서 일

하는 것이 좋다’, ‘나는 직장을 옮기려고 한

이 있다’. ‘나는 내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취업자 문항수 실업자 문항수 재실업자 문항수 창업자 문항수 신뢰도

재취업 만족 8 .88

재취업의 질 11 .88

불안 5 불안 5 불안 5 불안 5 .72

신체화 8 신체화 8 신체화 8 신체화 8 .93

우울 5 우울 5 우울 5 우울 5 .92

정신건강 12 정신건강 12 정신건강 12 정신건강 12 .82

자존감 8 자존감 8 자존감 8 자존감 8 .80

강인성 8 강인성 8 강인성 8 강인성 8 .79

험감수성 3 험감수성 3 험감수성 3 험감수성 3 .73

사회 지지 2 사회 지지 2 .63

사회 자산 2 사회 자산 2 .82

생애만족 5 생애만족 5 생애만족 5 .88

재취업 제한요건 11 재취업 제한요건 11 .74

재정 곤란도 2 재정 곤란도 2 .81

창업만족 5 .91

표 1. 2차 조사에 사용된 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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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총 8문항으로 수가 높을수록 재취업에

한 만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α)

는 .88이었다.

재취업의 질은 새로 취업한 직장이 이 직

장에 비해서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한 내용

으로 상사, 출퇴근, 업무시간, , 기술 활용

기회, 학습 기회, 고용 안정성, 작업 유형, 작

업 조건, 수당, 경력개발 기회 등의 각 문항에

해 이 직장에 비해 상황이 좋아졌는지 나

빠졌는지에 한 평가로 수가 높을수록 재

취업의 질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

도(α)는 .88있었다.

창업만족은 반 으로 창업에 한 만족도

를 평가하는 5가지 문항으로, ‘창업결정에

반 으로 만족한다’, ‘ 반 으로 사업운 이

만족스럽게 되고 있다’, ‘ 반 으로 재 수

입정도에 만족한다’, ‘ 반 으로 사업 망이

밝다고 생각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

가 높을수록 창업에 한 만족이 높음을 의미

하며 신뢰도(α)는 .91이었다. 표 1에 2차 조사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이 제시되어 있다.

결 과

성별, 연령, 결혼상태, 실직 고용형태, 이

직장에서의 임 수 과 같은 인구통계학

변인이 재취업 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

면, 성별에 있어서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재취

업하는 경향이 높았다(χ2 = 31.46, p < .001).

연령에 있어서는 30 반의 실직자들이 재

취업에 성공하는 경향이 높았으며(χ2 = 18.39,

p < .05), 결혼상태(χ2 = 18.26, p < .05)에 있

어서도 미혼자 보다는 기혼자들이 취업에 성

공하는 경향이 높았다. 실직 고용형태에

있어서 비정규직이었던 사람들보다는 정규직

이었던 사람들이 재취업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χ2 =10.49, p < .05), 이 직장에서의 임 수

도 재취업에 향을 미쳤다(χ2 = 28.52, p <

.05).

재취업자들의 재취업의 만족에서 남성보다

여성들이 재취업에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

다(t(662) =1.70, p < .001). 재취업의 질에 있

어서도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이 직장보다

새로운 직장을 더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

다(t(662) = 2.37, p < .05). 특히 성별에 따른

재취업의 질 차이 검증결과 여성들은 출퇴근

시간과 업무시간에서 남성보다 만족하는 경향

이 있었으며, 학습기회, 작업유형 그리고 작업

조건에 해서도 만족경향이 높았다. 표 3과

표 4에 성별에 따른 재취업 만족과 재취업의

질 차이 검증과 평균과 표 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실업자와 재실업자

들의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사회 요인(사

회 자산, 재취업제한요건 재정곤란도)의

검증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재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인맥이나 사람을 알고 있는 경우가 었

으며, 취업에 있어서 더 많은 제한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맡길 마땅한 곳이 없고, 남녀차

별 때문에 재취업하기가 힘들고, 연령 때문에

재취업하기가 힘들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높았

다. 재정 곤란도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들

이 더 많은 재정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경

향이 있었다. 성별에 따른 사회 요인에서의

남녀 차이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재취업자들의 성별에 따른 임 수 에서 있

어서의 차이에 한 분석결과 여성보다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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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았다(χ2 = 93.49, p < .001). 여성보다

는 남성들이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더 높은

연 을 받았다. 한 성별에 따른 정규직/비정

규직 여부에 한 교차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

성보다 여성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χ2

= 19.94, p < .001). 성별에 따른 임 수 과

비정규직/정규직의 빈도는 표 6에 제시되어있

다.

재취업여부에 따른 심리 반응요인들의 변

량분석결과에 따르면, 불안 F(1, 951) = 9.09, p

< .001)은 집단별 차이가 있었다. Scheff 사후

검증을 통해 알아본 결과 취업 후 다시 실직

을 경험한 사람들은 재취업자들 보다 더 많은

불안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 신체화(F(1,

951) = 4.65, p < .01)에 있어서도 집단별 차

이가 있었다. 재취업자들보다는 실업자들이

사례수 재취업의 만족 재취업의 질

남자 532 3.08(.73) 3.08(.67)

여자 132 3.21(.74) 3.24(.65)

표 3. 성별에 따른 재취업 만족과 재취업의 질의 평

균과 표 편차

특성 구분

사례수(%)

재취업자 미취업자
취업자→

재실직자
창업자

체 959(100) 664(69.2) 118(12.3) 103(10.7) 77(7.7)

성별
남성

여성

532(72.8)

132(57.9)

67(9.2)

51(22.4)

74(10.1)

29(12.7)

58(7.9)

16(7.0)

연령

29세미만

30 반

30 후반

40 이상

9(60)

375(73.1)

160(67.5)

120(61.9)

3(20)

58(11.3)

30(12.7)

27(13.9)

3(20)

51(9.9)

28(11.8)

21(10.8)

0

29(5.7)

19(8.0)

26(13.4)

결혼

미혼

기혼

이혼

기타

271(72.1)

386(68)

4(40)

3(60)

41(10.9)

72(12.7)

4(40)

1(20)

46(12.2)

55(9.7)

1(10)

1(20)

18(4.8)

55(55)

1(10)

0(0)

실직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530(70.1)

13466)

90(11.9)

28(13.8)

71(9.40

32(15.8)

65(8.6)

9(4.4)

이 직장

여수

2천만미만

3천만미만

4천만미만

5천만미만

5천만이상

217(63.6)

271(72.8)

114(70.8)

44(78.6)

18(62.1)

58(17)

37(9.9)

16(9.9)

3(5.4)

4(13.8)

46(5.9)

37(7.3)

14(8.7)

5(8.9)

1(3.4)

20(5.9)

27(7.3)

17(10.6)

4(7.1)

6(20.7)

표 2. 인구통계 변인과 재취업여부와의 교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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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의 질 남자 여자 t

상사 3.25(1.00) 3.32(.95) -.68

출퇴근 3.07(1.03) 3.36(1.04) -2.92**

업무시간 3.01(1.03) 3.25(1.10) -2.31*

3.13(1.05) 3.24(1.00) -1.12

기술활용 기회 3.18(.93) 3.32(.88) -1.53

학습기회 3.12(.97) 3.27(.87) -1.65**

고용안정성 3.11(.98) 3.17(1.02) -.63

작업유형 3.09(.88) 3.26(.92) -1.94**

작업조건 3.05(.95) 3.22(1.00) -1.75***

수당 2.87(1.04) 3.02(.99) -1.53

경력개발기회 3.08(1.01) 3.20(.97) -1.36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성별에 따른 재취업의 질에 있어서의 남녀차이 검증

사회 요인 남자 여자 t

사회 지지 3.21(.79) 3.22(.83) -.09

사회 자산 2.90(.76) 2.72(.80) 3.16**

재취업제한요건 2.60(.52) 2.80(.48) -5.18***

재정 곤란도 3.72(.83) 3.48(.98) 3.35**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성별에 따른 사회 요인에 있어서의 남녀 차이 검증

임 수 남자 여자 체

2천만원 미만 120(22.5%) 86(65.1%) 206(31%)

3천만원 미만 211(35.7%) 29(22%) 240(35.1%)

4천만원 미만 135(25.4%) 14(10.6%) 149(22.4%)

5천만원 미만 47(8.8%) 0(0%) 47(8.8%)

5천만원 이상 19(3.6%) 3(2.3%) 22(3.3%)

고용형태

정규직 428(80.5%) 82(62.1%) 510(76.8%)

비정규직 104(19.5%) 50(37.9%) 154(23.2%)

표 6. 성별에 따른 재취업시의 임 수 과 정규직/비정규직 빈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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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화를 겪는 경향이 있었다. 우울 경향에

있어서도 재취업자와 창업자보다는 실업자와

취업 후 재실직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우울한

경향이 있었다(F(1, 951) = 13.20, p < .001).

정신건강에 있어서는 재취업자들과 창업자

들이 실업자들보다 더 건강한 경향이 있었으

며(F(1, 951) = 4.12, p < .01), 자존감에 있어

서도 실업자들보다 창업자들과 재취업자들이

더 자존감이 높았다(F(1, 951) = 8.68 p <

.001).

강인성에 있어서는 재취업자들과 창업자들

이 실업자들에 비해 더 강인성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F(1, 951) = 3.01, p < .05). 험감수성

에 있어서도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F(1, 951)

= 2.81, p < .05). 즉,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들

보다는 취업했다가 다시 실직을 경험한 사람

들과 창업자들이 험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여부에 따른 불안에 있어서

의 심리 반응요인들의 변량분석결과는 아래

의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결론 논의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세계화 지속 인

구조조정,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과정 속에

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그에 따른 고용불안

정의 심화라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외환 기 이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instability)

에 한 심은 비정규직의 확 임

근로자와 근로빈곤계층의 증가 등의 양극화

담론이 형성되면서 더욱 확 되었다. 경제

기 이후 경기회복과정에서 실업률은 경제 기

이 의 수 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

으나 취업자의 고용의 질은 더욱 나빠지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취업 시의 고용의 질이라

는 주제가 매우 요한 안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실업을 경험한 이후 재취업하게

되는 경우의 고용의 질, 즉 재취업자가 갖는

고용의 질에 한 심과 우려가 매우 진지한

수 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즉 이제

는 실업후의 재취업여부도 매우 요한 문제

이지만, 동시에 재취업 시에 과연 어떤 특성

심리 변인 재취업자 실업자 취업자→실업자 창업자 F

불안 2.91(.84)bbb 3.05(.98)aaa 3.31(.83)aaa 3.22(.84)aaa 9.09***

신체화 2.63(.80)bbb 2.82(.95)aaa 2.92(.84)aaa 2.65(.99)bbb 4.65**

우울 2.75(.87)bbb 3.09(.96)aaa 3.25(.90)aaa 2.74(.95)bbb 13.20***

정신건강 3.29(.52)aaa 3.13(.62)bbb 3.18(.44)bbb 3.31(.55)aaa 4.12**

자존감 3.33(.59)aaa 3.08(.59)bbb 3.17(.53)bbb 3.40(.55)aaa 8.68***

강인성 3.57(.51)aaa 3.46(.50)bbb 3.55(.52)bbb 3.56(.51)aaa 3.01*

험감수성 3.33(.66)bbb 3.27(.67)bbb 3.45(.69)aaa 3.50(.55)aaa 2.81*

* p < .05, ** p < .01, *** p < .001

표 7. 재취업여부에 따른 심리 반응요인들의 평균(SD)과 변량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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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 사람들이 낮은 수 의 고용의 질을

갖게 되는가를 악하는 것이 매우 요한 연

구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별, 연령, 결혼상태, 실

직 고용형태 그리고 실직 임 수 과

같은 인구통계 변인들과 사회심리 요인들

이 ․장년층 실직자들의 재취업 성공과 재

취업 고용의 질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실직자들이 느끼는 심리사회 요

인들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성별, 연령, 결혼

상태, 실직 고용형태 그리고 실직 임

수 이 재취업의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일

반 으로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재취업하는 경

향이 높았다. 연령에 있어서는 30 반의

실직자들이 재취업에 성공하는 경향이 높았으

며, 미혼자 보다는 기혼자들이 취업에 성공하

는 경향이 높았다. 실직 고용형태에 있어

서 비정규직이었던 사람들보다는 정규직이었

던 사람들이 재취업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이

직장에서의 임 수 도 재취업에 향을

미쳤다. 재취업자들의 성별에 따른 임 수

에서 있어서의 차이에 한 분석결과에 따르

면,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새로 취업한 직장에

서 더 높은 연 을 받았다.

채용포털사이트 커리어가 발표한 경력 1년

미만 1만 9837명의 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 졸 여성의 연 은 1587만 원으로 남성

(1790만 원)과 203만 원 차이가 났으며, 고졸

남성(1718만원)보다도 었다. 졸 여성의 연

은 1823만 원으로 남성(2264만원)보다 441만

원이나 었으며, 학원졸 여성은 2071만 원

으로 남성(2567만 원)과 496만 원 차이가 났고,

졸 남성보다도 193만 원이나 낮았다. 이는

고학력 여성에 한 수요가 아직 고, 남성

보다 하향 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학생 학 진학률이 80.8%(남학생 83.3%)에

달하고, 석사(43%)와 박사(26%) 학 취득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여성인력의 고학력화가 뚜렷

해지고 있지만 지난해 여성임 평균은 남성

의 63% 정도(통계청, 2006)로 학력이 높아질수

록 남성과 임 차이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Snyder와 Nowark(1984)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경우 재취업시 이 임 의 60%수 인 반면,

남성의 경우 이 임 의 85%수 으로 여성

의 재취업시 임 이 남성과 격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에 비추어 본다면

여성들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능동 인 구직활

동을 하지만 여성들의 재취업은 고용기회의

부족, 비정규직 등 고용시장의 불안정, 여성의

직업 역할에 한 편향된 사회 기 , 육

아, 새로운 직장과의 거리 등의 많은 제약요

인들이 가로막고 있다고 보여진다.

성별에 따른 재취업의 정규직/비정규직 여

부에 한 교차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여성교육의 확 로 자아의식과 사

회 의식이 성장하여 평생취업과 사회활동

참여욕구가 증가하고(김 , 1997), 여성들의 의

식변화로 기혼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하게 되었

으며(박충선, 1995), 년기 기혼여성들의 가계

소득 증 나 생계를 한 경제 소득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여정성, 1993). 그러나 최

근 직장여성들이 결혼하고 출산과 육아를 마

친 뒤 다시 취업을 하려면 ‘괜찮은 일자리’를

얻기 아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

왔다. 통계청이 지난해 7월 발표한 ‘2006 통계

로 본 여성’에 따르면 2005년 여성의 경제 활

동률은 50.1%(OECD 평균 60.1%)로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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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를 넘은 뒤 지 까지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일본 60.2%, 미국 69.2%, 스웨덴

76.6%에 비해 턱없이 다. 이 졸 여성

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3.1%, 취업자 비율은

27.6% 정도이다. 무엇보다 여성 임원 비율은

아직도 3.3%에 머물고 있고, 여성 취업자의

25.6%만이 상용직 임 근로자로 일하고 있

다. 한국경제 활성화의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

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은 미래를 해 반

드시 필요하며, 정부와 기업, 여성들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20 때는 60% 이상을 유지하

다가 출산과 육아가 집 되는 30 반에 들

어서면서 50%로 떨어진다. 실제로 육아휴직을

받았던 여성의 12.9%가 자발 퇴직을 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일과 직장의 병행이 어렵

기 때문이다.

둘째, 재취업 만족과 재취업 고용의 질에

련해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재취업에 해

더 만족하고 재취업의 질에 있어서도 여성들

이 이 직장보다 새로운 직장을 더 좋게 평

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여성들은 출퇴근

시간과 업무시간에서 남성보다 만족하는 경향

이 있었다. 한 여성들은 새로 취업한 직장

에서 학습기회, 작업유형, 그리고 작업조건에

해서도 만족하는 경향이 높았다. 아마도 이

러한 경향은 취업난 시 에 재취업에 성공했

다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재취업자들의 연령 가 30 반과

반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경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남성과 여성

실직자들이 느끼는 사회 요인(사회 자산,

재취업제한요건 재정곤란도)에 한 분석

에 따르면 남성 실직자들이 여성실직자들보다

새로운 직장을 얻는데 다른 사람이나 인맥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한 재취업 제한 요건에서도 여성들이 취업에

있어서 더 많은 제한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즉 여성들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맡

길 마땅한 곳이 없고, 남녀차별 때문에 재취

업하기가 힘들며, 연령 때문에 재취업하기가

힘들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아마도 이

러한 결과는 경제 활동에서 여성의 경력단

로 설명할 수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2005)

여성의 경제활동에서 여성의 경력단 을 막는

것이 가장 시 한 문제라고 지 했다. 가족

친화 기업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기업이

부분인 실에서 여성들은 ‘버틸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는 것이다. 우

리나라의 법 육아휴가 3개월을 모두 쓸 수

있는 여성은 10% 정도이며, 국가가 육아휴가

비용을 액 부담하고 가족 친화형 기업문화

컨설 지원 등 실질 지원에 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곤란도는 남성실직자들이 여성실직자들

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

한 결과는 남성들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

족을 부양해야할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는 경

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 수입으로는 생

계유지가 어렵고 시 히 직장을 구해야만 한

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

분의 실직자들의 경우에 실직 이나 후에도

마찬가지의 경제 부담(가계비, 교통비, 세

지출 등)은 계속 지고 있지만 수입은 격감하

는 상황을 맞게 된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이런 재정 어려움은 재 상황에 한 불안

을 더 크게 지각할 가능성이 있으며(Sales,

1995), 반면에 재정상황이 유리할수록 재취업

에 한 기 와 해고에 한 차 공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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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ana & Feldman, 1992).

넷째, 재취업여부에 따른 심리 반응(불안,

신체화, 우울, 정신건강, 자존감, 강인성, 험

감수성)들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재취업 후 다

시 실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재취업자들보다

더 많은 불안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 창

업자들도 많은 불안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

는데 이는 자신의 창업 실패에 한 불안감을

나타내는 것을 시사한다. 한 재취업자들보

다는 실업자들이 신체화, 우울감을 겪는 경향

이 더 높았다. 이는 실직이 개인의 정신건강,

우울, 불안 ,미래에 한 불확실성, 화, 부끄러

움 증가와 같은 부정 인 향을 미치고 특

히 개인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 향을

래한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Murphy

& Athanasou, 1999).

실직은 스트 스 유발 사건 상 에

속하며, 10 외상 경험의 하나이다(Spera,

Buhrfeind & Pennebaker, 1994). 개인의 삶에서

직업이 갖는 유용성의 측면으로 보면 실직은

이혼이나 별거보다도 더 나쁜 경험일 수 있다

(Clark & Oswald, 1994). 실직에 따른 부정

향에 한 연구들은 실직 당사자의 심리 ,

신체 , 인지 역기능들을 래하며, 이와 함

께 가정에서의 부부간이나 자녀와의 계에서

도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한다. Vinokur,

Price Caplan(1996)는 실직자들에게서 나타나

는 가장 흔한 증상으로 정신과 장애와 극심

한 스트 스 그리고 우울이라고 보고하고 있

다. 한 일부 증거에 따르면 심리 문제를

가진 사람은 해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정신

신체 문제를 지닌 실직자들의 경우 구직

활동이나 재취업 기회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Mastekaasa, 1996). 이런 에서 실

직으로 인한 부정 반응은 장기 으로는 반

복 실직이라는 악순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자존감에 있어서도 실업자들보다 창업자들

과 재취업자들이 더 자존감이 높았다는데 이

러한 결과는 실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심

리 스트 스 수 이 높고, 일반 자기 효

능감과 상 이 높은 자기 존 감이 낮았다는

연구와도 일치한다(Feather, 1990).

강인성에 있어서는 재취업자들과 창업자들

이 실업자들에 비해 더 강인성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험감수성에 있어서도 집단 간에 차

이가 있었는데 즉,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들보

다는 취업했다가 다시 실직을 경험한 사람들

과 창업자들이 험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장년층 실직자는 최근 사회 주목을

받고 있는 청년 실직자들과 다른 독특한 측면

을 지니고 있다. 실직으로 인해 신체 ․심리

안녕감이 감소하고 실직기간 동안 자기 존

감이 감소하는 것은 청년 실직자들이 장

년층 실직자들과 다르지 않지만 실직으로 인

한 부정 향은 장년층 실직자들에 비해

상 으로 심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Broomhall & Winefield, 1990; Rowley & Feather,

1987). 그 이유는 재정 , 사회 측면에서 상

으로 지원이 더 많으며, 실직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 ․장년층 실직자

들이 청년 실직자들에 비해서 재취업 제한요

건을 더 많이 그리고 더 크게 지각할 가능성

이 있다. 컨 , ․장년층 실직자들은 나이

에 따른 차별, 새로운 기술 습득에서 제약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으며, 가족 부양의 재정

의무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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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한 선택의 폭이 소해질 가능성이

높다. 안상수, 신강 , 한 석, 탁진국, 유태용,

한태 , 황종오(2005)의 연구에서도 35세 이상

․장년층 실직자들이 그보다 은 실직자들

에 비해서 재취업 제한요건을 더 크게 지각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 으로는 실업자의 안정

인 고용형태로의 재취업을 도모하기 해서

는 성과 연령에 의한 차별 지와 재취업에

련된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시 인 이직이나 직 그리고 경력

자 심의 수시채용 확 등 채용 트랜드의

변화에 맞추어 장년층의 재취업이 사회 문

제로 두되고 있으며 여러 기업체에서 재취

업고용센터를 운 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

인 일이라고 하겠다(강철희, 유정아, 2004).

그러나 꾸 하게 증가하는 여성인력의 상당

부분이 임시․일용직으로 흡수되어 고용의 안

정성 문제를 안고 있다. 더구나 1997년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 바람을 타고 온 구조변화

로 인하여 고용불안정성은 소외계층인 여성에

게 심화되었고 이는 고용의 질이 매우 낮아지

는 결과를 래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여

성인력은 결혼 육아 그리고 성차별 문제

등에 따라 경제활동 상태가 민감하게 변화되

기 때문에 여성들은 노동력 공 자로서 잦은

경력 단 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로 인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더욱 불안정

한 고용형태를 취하기 마련인 것이다. 미취업

의 기간이 늘어날 때 불안정한 형태의 재취업

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재취업 노동시장에서

안정성 획득과 련하여 성의 향력이 매우

크고, 직 노동시장의 경험이 매우 요한

향력을 가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남성과 동일하게 학력에 따른 임 상

승을 리려면 여성채용할당제 등 제도 뒷

받침이 필요하다. 30 여성의 출산과 육아부

담을 여주지 않으면 기업들은 경력 리나

업무의 장기 지속성이 하된다는 이유로

여성인력 채용을 주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

다. 그러므로 시간제․탄력 근무제, 트타

임 근로자의 임 실화를 비롯해 육아 인

라 구축이 구체 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 과 추후 연구과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1차 조사에 비해서

2차 조사에 상당히 많은 수의 상자들로부터

응답을 얻지 못했다. 온라인 설문조사라는 한

계로 인해 피험자들이 조사에 지속 으로 참

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재취업자의 표집수에서 남

성은 532명, 여성은 132명이었고, 미취업자의

경우는 남성이 67명, 여성은 51명이었다. 취업

했다가 재실직을 경험한 남성은 74명, 여성이

29명, 창업자가 남성이 58명 여성이 16명으로

각 집단의 표집수에 차이가 많았다. 따라서

여성에 한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

타날 수 있는지에 한 검증이 필요하다. 셋

째, 연구자가 재취업의 만족과 재취업 고용의

질로 선택한 변인들은 단순히 응답자들에게

자신의 직무에 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한 질문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

후 연구에서는 재취업 고용의 질에 한 보다

더 객 인 변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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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eterminants of Reemployment and Reemployed

Worker's Job Quality of Middle Aged People

Mee-Hee Kim Jinkook Tak Tae Young Han Young-suk Han Tae yong You

Kwangw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that influence on reemployment success and quality of

Reemployed worker's job Quality of Middle aged People. First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1539 adult job seekers, and we examined the extent to job seeker's response of loss of job, psychological

variable, social-economic variable and demographics variable. One year after, we conducted second research

to investigate the states of reemployment 664 middle aged people. For the reemployment patterns, this

research has the following result; sex(male), age(eraly 30's), marriage state, prior employment

pattern(renured employment), prior wage level. are deteminant of reemplyment. On the other hand,

reemployed worker's job quality, this research has following result: sex(male,), prror wage level, prior

employment pattern are predicters. .Also success of reemployment has positively affected on mental health.

The Level of anxiety and depression of unemployers are much higher than re-employer. To promote

stable employment of unemployed people, we need to provide more information about re-employment and

abolish sex and age discrimination of employment

Key words : middle aged people, reemployment, women, quality of reemployment, part-time job


